
화학비료, 가격담합 소송 “긴장”
농민회 전북도연맹, 집단 청구소송 … 16년간 담합 과징금 828억원

전국농민회 전라북도연맹이 비료가격 담합에 참여한 화학비료기업들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선다.

전북도연맹은 2월13일 전주시 농협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비료기업들이 과징금 828억원을

내놓게 됐지만 정작 피해자인 농민들은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”며 “전북 농민들은 비료가격 담합

청구소송에 나설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이어 “담합에서 화학비료 시장의 42%를 차지하는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중심에 있다”며 “농민의 이익

을 최대화하고 영농생산비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운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가 오히려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켰

다”고 주장했다.

하연호 전북도연맹 의장은 “공정거래위원회는 비료 뿐만 아니라 농약 등 농자재에 대한 입찰비리와 담합을

철저히 조사해야 한다”며 “농협중앙회는 진심어린 사과와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”이라고

주장했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1월13일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 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

비료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비료기업 13사에 대해 담합 금지명령과 과징금 82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

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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